
‘2013년 사교육비 의식조사’에 대한 교육부 대책 발표 지연 유감 보도자료(2014.08.27.)

‘2014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4월에�

발표하겠다던� 교육부는� 9월이� 가까워�

오는데�왜�아직도�소식이�없습니까?�

지난 2월, 교육부는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2013년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4년도 
사교육 경감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에 발표 예정이던 
관련 대책이 세월호 참사 이후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새 장관이 임명된 후에도 8월 현재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참여 정부와 MB 정부 때 매년 발표하던 사교육 대책이 
현 정부 들어서 중지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에 발표할 것을 촉구하
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냅니다. 

지난 2014년 2월 27일,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전국 1094개 초중고교의 학부

모 및 학생 7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의 분석 결

과를  발표하며, “이번 2013년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학교 현

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4년도 사교육 경감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

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대책 발표가 조금 미뤄질 것이라던 교육부 담

당자의 전언과는 달리,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고 8월도 며칠 남지 않은 현 시점에도 

관련 대책이 전혀 발표되지 않아 사교육 경감을 바라는 많은 시민이 답답함을 느끼

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2013년 사교육비·의식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09년~12년간 4년 누

적 6천원 감소분이 새 정부 들어 2013년 한 해 3천원의 증가로 감소 효과가 50% 

반감된 것입니다. 또한 교과 사교육비가 전반적으로 줄고(2천원), 예체능 사교육비가 

증가(5천원)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영어와 수학 1인당 사교육비 비중은 전년(15.5만

원) 대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영수 중심 교과 사교육 부담은 변함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나, 사교육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차 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4

년 2월 13일 업무보고를 통해 사교육 경감 계획을 일부 발표했을 뿐, 이후의 정책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사교육걱정

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지난 3월 ‘2014년 영어 수학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안’을 발표하며 이를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으

나, 이 대책안조차도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의 국가적 재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교육부의 모든 부서가 그 

참사 수습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새 장관도 집무를 시작한 상황에서, 발표 

예정 일정인 4월을 5개월이나 넘긴 8월 말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의 움직임이 없

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입니다. 사교육비 통계가 연초에 발표되면 지난 참여정부와 

MB 정부 내내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직접적

인 국민 민생 현안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대 민생 현안을 올해는 이

런 저런 이유로 생략하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

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4월중으로 예정되었던 사교육 경감 대책을 조속히 확정 ․ 발표하

여, 사교육 고통에 허덕이는 시민들의 부담이 줄여지기를 촉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바람직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조속한 시일에 마련해 발표하는 과정을 지

켜보며, 이와 관련해서 민간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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